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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avventure di Pinocchio> 캔버스에 유채 130.3×193.9cm 2026

우국원(1976년생)은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경계를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삶과 죽음, 존재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품어왔다. 
화면 속 환상의 세계는 현실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그 너머를 
사유하게 하는 심리적 공간이다. 작가는 동화가 지닌 아름다운 
외피 이면에 숨겨진 모습에 주목해,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고 철학과 종교,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이어왔다. 그의 
화면에는 아이와 동물, 사랑과 상실, 아름다움과 죽음이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며 독특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초기작에서 화면을 
거칠게 긁어내는 제스처로 불안정한 자아와 원초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면, 이후에는 두터운 임파스토와 풍부한 마티에르를 
바탕으로 더 밀도 있고 안정된 회화 언어를 구축했다. 잔혹 
동화를 연상시키는 공간과 화면 곳곳에 흩어진 텍스트는 강렬한 
색채와 결합해 팝아트와 서사 회화, 인물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국원만의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완성한다. 신작 <Le avven-
ture di Pinocchio>(2026)는 이러한 작업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이 끝내 진짜 인간이 되기를 꿈꾸는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본래 순수한 모험담이라기보다 유혹과 처벌, 성장과 상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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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하는 복합적인 성장 서사에 가깝다. 우국원은 이 익숙한 
동화를 다시 불러와 두터운 임파스토와 강렬한 색채 속에 새롭게 
재구성하고, 화면을 가로지르는 문장과 상징적 이미지들을 통해 
동화의 순수한 외피 아래 감춰진 불안과 폭력성, 그리고 성장의 
대가를 드러낸다. 나무 인형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은 거짓과 
진실, 순수와 욕망, 아이와 어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끊임없이 
오가는 여정이며, 이는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존재론적 
질문과 깊이 맞닿아 있다. 결국 <Le avventure di Pinoc-
chio>는 단순히 고전 동화의 한 장면을 재현한 작품이 아니라, 
존재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은유로 읽힌다. 피노키오는 더 이상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불완전함과 모순, 거짓과 상처를 통과하며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 가는 우리 자신의 초상이 된다.

* 이 기사는 2026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 
탕컨템포러리아트(Frieze C25)에 게재되었습니다.

<The Lady and the Unicorn (À Mon Seul Désir)> 캔버스에 유채 193.9×259.1cm 2025

우국원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제32회 
중앙미술대전에서 최종 후보에 선정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9년부터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해 왔으며,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코오롱, 일본의 
츠타야 서점을 운영하는 CCC 그룹 등 주요 기관과 기업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우국원의 작업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생과 사, 존재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 왔고, 그로 인해 상상 속 서사에서 위안을 찾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아름다운 동화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을 발견했고, 이것이 철학적 ·종교적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의 작품에서 ‘아름다움’, ‘아이’, ‘최고’라는 

2 / 3



키워드는 ‘죽음’이라는 모티프와 얽혀있으며, 순수함과 죽음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그는 이를 통해 동화에서 진리를, 
철학에서 유머를, 성서에서 자유를 찾아낸다.

*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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